
“장애를극복한여러분이진정한승리

자입니다. 수행의 정신을 담은 사찰음식

을 드시고, 다가오는 평창 패럴림픽에서

국민들에게 또 다른 기쁨을 전해주셨으

면좋겠습니다.”

평창 패럴림픽에 국가대표로 참가하

는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불자들이 사

찰음식오찬을열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과

조계종 직능체육인전법단(단장 퇴휴)

은 11월 14일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대

한장애인체육회 훈련원에서 사찰음식

오찬을 개최했다. 

이날 사찰음식 오찬에는 3월 9일부

터 열리는 동계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

수 10여 명을 비롯한 250여 선수, 관계

자가 참여해 사찰음식으로 체력을 회

복했다. 김의수 대한장애인체육회 부

회장, 정진완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

원장, 조성동 스키에어리얼 국가대표

감독 등 체육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관

심을 보였다.

이날경기력향상을위해체중조절등

에 바쁜 선수들을 위해 한국불교문화사

업단측은랜틸콩크로켓, 호두군만두, 버

섯구기자 팔보채, 능이ㆍ송이탕수 등 40

여가지특별한음식을준비했다. 단호박

죽, 더덕잣즙무침, 우엉부각무침, 버섯강

정, 홍시배추김치, 새송이장아찌, 우엉들

깨탕 등 <2018 미쉐린 가이드 서울편>에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1스타를 받은 사

찰음식 전문점‘발우공양’의 쉐프들이

총출동해 음식이 지닌 고유한 맛을 선보

였다.

음식 준비를 도운 선수촌 전현희 영양

사는“평소 급식에서는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준비하고 있다. 사찰음식이 채식

이어서 걱정했지만, 다양한 영양소를 섭

취할 수 있는 구성이 있어 놀랐다. 식물

성 단백질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고려

해볼만하다”고말했다.

배식이 시작되고 선수들은 각기 맛있

어보이는음식을맛보았다. 연잎밥과잣

죽 등 소화를 돕는 음식도 마련돼 큰 호

응을얻었다.

양재림 패럴림픽 알파인스키 국가대

표는“목표는 메달”이라며“오늘 이렇

게 특별한 음식에서 기운을 얻어 힘을

내준비를잘하겠다”고다짐했다.

하계 패럴림픽 태권도 국가대표인 박

현희 선수는“일단 염분이 없고, 담백한

맛이일품이었다. 체급때문에신경이많

이쓰이는데, 사찰음식이오히려딱맞는

듯하다”고호평했다.

시각알파인스키 가이드 고운소리 씨

는“어려서 홍천의 한 사찰에서 지내 사

찰음식이 낯설지 않다. 오늘 사찰음식은

특히 입에 맞아 오랜만에 과식했다”며

활짝웃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업국장 탄덕

스님은“사찰음식은단순한음식이아닌

스님들이 산사에서 수행식으로 먹던 음

식”이라며“음식에 담긴 좋은 기운이 올

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전달됐으

면한다. 다양한행사를통해사찰음식을

접할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

조계종 직능체육전법단장 퇴휴 스님

은“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열

리는 패럴림픽은 국민적인 스포츠 축제

다. 여기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사찰음식

을 대접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우리나라의 장애

인선수들은자기자신을극복한,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입소한 것만으로도 우리

장애인들은 인간승리자들”이라며“모두

가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원한

다”고말했다.

이명호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2012

년 런던 패럴림픽 당시에도 불교계가 사

찰음식을 제공해줘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이번에 사찰음식을 제공해준 전

법체육단과 불교문화사업단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런던 때와 같

이 선수들이 맛있는 사찰음식을 먹고 큰

힘을 얻어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격

려했다.

한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이날 닥

종이 인형 전시와 홍보영상 상영도 함께

진행했다.

이천=노덕현기자noduc@hyunb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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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에탄양궁패럴림픽국가대표선수들이사찰음식을각자의그릇에담으며밝은웃음을짓고있다.

평창패럴림픽에참여하는선수들과협회장, 스님등이화이팅을외치고있다.

평창장애인국가대표“사찰음식먹고, 메달딸래요”
패럴림픽선수단 11월 14일 사찰음식 오찬 현장

평창패럴림픽선수대거참여

각종기력충전음식선보여

“체중조절등에효과적”호평

체육회, 불교계에감사표해

패럴림픽태권도대표단이즐겁게사찰음식을맛보고있다.

“사찰의좋은기운받길”

퇴휴 스님

“경기력도움,

메달획득에큰힘”

황민규 선수

“입에도맞고체중조절도”

고운소리 선수


